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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시험운행하도록 

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

□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폐쇄된 실험공간에서 개발된 자율주행

차를 교차로, 보행자 등 복잡한 환경하에 운행하여 초기단계의 불완전한

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.

□ 상암 테스트베드 자율주행버스의 경우 서울시에서 안전성이 충분이

확보될 때까지 승객을 태우지 않고 시험운행을 하되, 시험운행 시 

자율주행차량 전후에 유도차량을 배치할 계획입니다.

ㅇ 우리부는 자율주행차량 성능 개선 현황과 실증지구 운영주체인 

서울시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.

□ 아울러 우리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시 운전자(무인셔틀의 경우 안전

요원)가 항상 탑승하고, 운전자의 책임하에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*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제19조

ㅇ 따라서 시연이 아닌 실제 도로주행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안전한

주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운전자가 즉각 개입하여 자율

주행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* 무인셔틀의 경우(약 20km/h의 저속으로만 주행) 안전요원이 비상정지 스위치

작동 후 별도조정장치로 도로 바깥으로 이동

< 관련보도내용(6.22(토), JTBC 등) >
◈ ‘자율주행 버스’ 시민들 태우고 실제 도로 달려보니…

ㅇ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시연한 자율주행버스가 중앙선을 일시 침범
하고, 도로통제 라바콘과 접촉하여 자율주행 안전성 우려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첨단자동차기술과 이용관 사무관(☎ 044-201-40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